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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향 2021년 작곡가 집중탐구 첫 무대!

“브람스를 좋아하세요?”

- 9.10 인천시립교향악단 작곡가 집중탐구 온라인 생중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에 인천시립교향악단의 

제396회 정기연주회 <작곡가 집중탐구Ⅰ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>를 온라인 

생중계로 진행, 비대면으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밝혔다.

인천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한 온라인 중계공연 <문화

백신>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문화

예술회관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며, 누구나 무료로 

즐길 수 있다.

<작곡가 집중탐구> 시리즈는 위대한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심도 깊게 

살펴보는 시간으로 올해는 브람스와 생상스가 선정됐다. 이병욱 예술

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연주에서는 독일 교향곡의 전통을 이어간 브람스의 

대표적인 작품들을 들려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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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공연은 먼저 브람스의 마지막 관현악 작품 “바이올린과 첼로를 

위한 2중 협주곡”으로 연주회의 문을 연다. 

1887년 쾰른에서 요아힘의 바이올린과 하우스만의 첼로, 작곡가 본인의 

지휘로 초연됐으며, 이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당시 동료들과 소소한 

갈등을 풀었기에 ‘화해의 협주곡’이라고도 불린다. 

인천시립교향악단과 좋은 호흡을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첼리스트 

문태국이 함께 중후한 악상 속에 차분한 로맨티시즘을 표현한다.

후반부는 브람스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완성한 교향곡 1번 C단조가 

장식한다. 특유의 절제되고 단정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탄탄한 형식미, 

사색적인 분위기가 인천시향에 의해 되살아나 관객들을 만난다.

인천시립교향악단은 “관객들께서 위대한 작곡가 브람스의 형식미와 

우수가 가득한 음악으로 이 가을의 감성을 채우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상영 일정 및 채널은 인천문화예술회관 

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/art)에서 확인하거나 유선(☎032-438-7772)

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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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

작곡가 집중탐구Ⅰ <브람스를 좋아하세요?>

 □ 송출일시 : 2021년 9월 10일(금) 오후 7시30분

 □ 송출채널 : 인천시립교향악단 &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

 □ 공연문의 :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38-7772

<붙임> 관련 사진 

포스터 이미지 이병욱 예술감독

바이올린 양인모 첼로 문태국


